
호남대보건계열경쟁률높아…광주대응급구조12대1 눈길

광주전남지역 주요대학들이 12일 2026학년 수

시모집원서접수를마감한결과평균경쟁률은지난

해와비슷하거나다소상승했다.

전남대학교는3977명모집에2만5055명이지원

해평균6.30대1(정원내6.55대1)경쟁률을보였

다.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6.31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모집인원이가장많은학생부교과(일반)전형은

6.68대1(지난해6.65대1)의경쟁률을보였으며,

해당전형최고경쟁률은가정교육과로19.67대 1

이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은6.42대1(지난해

7.10대 1)로, 모집단위최고경쟁률은문화인류고

고학과(22.50대1)이다.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Ⅰ)전형 최고 경쟁

률은수의예과로24.13대 1이다. 의학과학생부교

과(지역인재)전형은 5.46대 1, 학생부종합(고교

생활우수자Ⅰ)전형은16.10대1이다.

조선대학교는4629명모집에2만2830명이지원해

4.93대1(정원내5.10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

전년도 경쟁률 4.67대 1과 비교할 때 경쟁률은

0.26%P상승했고지원자수는1471명이늘었다.

전형별로는학생부교과(일반전형) 5.09대1,학

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5.24대 1, 학생부종합

(면접전형) 9.83대 1, 학생부종합(서류전형)

4.50대1, 실기실적(실기전형) 3.88대1이다.

의학계열의경우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서의

예과 13.71대 1, 치의예과 14.86대 1, 약학과

14.50대1의경쟁률을보였다.학생부교과(지역인

재전형)에서는의예과6.82대 1, 치의예과8.12대

1, 약학과7.68대1을기록했다.

전형별 모집단위별 상위 경쟁률은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에서는간호학과와경찰행정학과가,학

생부종합(면접전형)에서는 경찰행정학과와 미디

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실기실적(실기전형)에서

는문예창작학과가높은경쟁률을보였다.

호남대학교는 1천574명 모집에 7천386명이 지

원해평균4.7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

물리치료학과 11.5대 1, 뷰티미용학과 7.67대

1, 치위생학과 7.13대 1, 임상병리학과 6.94대 1,

반려동물산업학과6.82대 1, 간호학과6.75대 1로

보건계열학과가강세를보였다.

광주대학교는최근 7년내가장높은평균 5.34

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

36개학부(과) 정원 1358명(정원내 1286명정

원외72명)모집에총7246명이지원했다.

학생부 100%로선발하는일반학생전형 5.79대

1, 지역학생전형 4.86대 1, 실기 70%를반영하는

실기일반전형3.03대1이다.

학생부교과(일반학생)학부(과)별경쟁률은응

급구조학과12.18대1,간호학과8.49대1,뷰티미

용학과8.28대 1, 호텔조리제과제빵학과8.13대 1

등이다. 실기일반전형 문예창작과는 9.33대 1이

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광주시동구는14일 충장로의침체된상권활성화를위해충장로3가에있는공실상가에불닭볶음면캐릭터 호치와광주브랜드

인 무스 캐릭터콜라보팝업스토어를개장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법원,무단폐기물행정대집행처리비6억3710만원소송각하

무단방치된폐기물을행정대집행으로처리한

지방자치단체가그비용을직접징수할권한이있

는데도민사소송으로받아내려다가소송비만물

게됐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 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장흥군이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운

영하는A업체와그대표이사등을상대로낸손

해배상청구소송을각하했다.

각하란청구가법률에서정하는요건에맞지않

을때본안판단을하지않고사건을종결하는절

차다.

장흥군은A 업체에무단방치된 2000t가량의

폐기물을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2차례에걸쳐행정대집행을통해위탁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장흥군은 8억 1333만원을 지출했

다.

위탁처리비가운데1억7623만원을A업체가

가입한보증보험을통해지급받은장흥군은나머

지6억3710만원을돌려받기위해소송을제기했

다.

재판부는그러나장흥군이관련법령에따라행

정대집행 비용을 직접 징수할 권한이 있는데도,

적법하지않은청구절차를밟았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건손해배상청구는소의이익

이없어부적합하다. 본안에관하여더나아가살

필필요없이소를각하한다고설명했다.A업체

는경영난등을이유로도산했고, 현재운영자가

바뀌었다.

/유연재기자yjyou@kwangju.co.kr

경찰, 5명승진인사…前정부내정자제외

경찰청은지난12일치안정감5명, 치안감9명

에대한승진내정인사를단행했다.

이재명정부출범이후2번째로이뤄진경찰고

위간부인사다.

치안정감으로는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

국장,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창선 대전경

찰청장,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김성희 경남경찰

청장이각각내정됐다.

치안정감은경찰청장(치안총감)바로밑의계급

으로국수본부장과경찰청차장,경찰대학장,서울

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등7자리뿐이다.

한창훈(간부후보생45기무안)국장은광주경

찰청장, 안보수사국장, 서울청교통지도부장, 경

찰청교통안전과장등을지냈다. 박정보(간부후

보생 42기진도) 원장은 전남경찰청장, 서울청

수사차장, 강원청수사부장, 광주청수사부장등

을지냈다.

전정부때인2월치안정감으로승진내정됐던

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는명단에서제외

됐다.

/유연재기자yjyou@kwangju.co.kr

무안출신한창훈진도출신박정보치안정감승진

직접받으면되는데…장흥군소송비만물게됐다

72025년9월15일월요일 사 회

광주전남대학수시경쟁률상승…의치약학계열강세

광주전남비…무더위지속
광주전남 지역은 16일까지 이틀 간 곳에 따라

비가내릴것으로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대체로 흐린 가운데

15일오후까지광주전남지역에5㎜,전남남해안

에 5~20㎜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6일에

도5~40㎜의소나기가내리는지역이있을것으로

예보됐다.

해상에서는돌풍을동반한천둥번개가치는곳이

있어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주의가필요하다.

흐린날씨에도일부지역의경우14일오전11시

를 기해 폭염주의보(고흥보성여수)가 발표되는

등무더위가지속돼광주전남대부분지역의최고

체감온도는31도안팎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기상청은서해상에서동쪽으로이동하는고기압

영향을 받아 평년(최저 17~20도, 최고 26~28도)

보다기온이높게나타날것으로전망했다.

15일아침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를보이고, 16일에는낮기온이 32도까지

오를것으로예상된다.기상청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가능성이높으니야외활동을자제하고,식중

독예방을위해음식관리에주의해야한다고당부

했다. /양재희기자heestory@kwangju.co.kr

성인3명중1명 TV음주장면보면술생각나

TV예능프로그램에서연예인이술을마시는장

면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주류 포장이 20

30대젊은층의음주의향을높이는주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나왔다.

13일보건복지부의의뢰로한국헬스커뮤니케이

션학회가수행한 주류광고및주류패키징규제강

화방안마련연구 보고서에따르면, 성인1000명

에대한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34.4%가 TV방

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캐릭터 굿즈(20.9%) 와 귀여운 주류 패키징

(26.6%) 역시 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20대와

30대는이모든항목에서전체평균보다높은음주

의향을보여젊은층이주류마케팅에더민감하게

반응하는것으로확인됐다.

/연합뉴스

충장로상권살려라


